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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행원리 해녀 인터뷰
해녀: 김영자, 강등자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 OOO (Q2로 기록)
인터뷰 대상자 : 김영자(1937년생, 만 81세, A로 기록), 강등자(1937년생, 만 81세, B로 기록)

Q : 그 바당의 밧이라던지 톳밧디 청소 헙니께? 그 지충이
A : 으, 지충 지충, 헙니께
Q : 거 언제쯤 헙니까?
B : 정월
A : 저, 정월, 2월에
B : 정월에도 허곡
A : 2월에 허주. 2월에
B : 2월이엔 허민 안되지~
A : 무사
B : 정월이라사, 이제 이삼월나민 톨 허잖아. 게민
A : 게난 정월에 허주게
B : 묵은해도 허곡, 2월에 안허여, 
A : 3월나민 톨허난, 묵은해 안허여, 톨광 지충이 커사 이제 구별허멍
B : 묵은해 해사 그 톨도 나곡 그 시리떼 헌디 톨이 나잖아 겅허민
A : 톨 나렌 허는 것이 아니고 난 거 구별허연 무신거 험주게. 에~~
B : 톨 나렌 헌거주 시리떼 허는 거
A : 무신 톨 나게 허느니게, 톨 난디
B : (목소리가 커짐) 시리떼 허는 거 이 
A : 톨 나기네 밋밋허게 톨이영 밋밋허게 누우민 그걸 구별헌에 
B : 구별 허는 건 허는거, 
A : 지충 해냄주
B : 캐내는 거고
A : 우린 남바르 배 타민 육사출이 허영, 그 배임젠 만일에 만원이면 육천원, 우린 천원. 

경헌 이제 죽 이제 전라도 섬섬이 뎅기멍 이제  조금 보아기네, 왕 이제 거시기 자갈초 
한디  뎅깁니다게. 그추룩 행  조금 왕 뎅기민 어떤 땐 그냥 배 파래기 육지 강 전라도 
강 누워. 은 훤훤 허민 타렌 해 봤다가 무신거 해봤다가 허멍 허연.  물찌 행 빙 허
게 가멍 가멍 이제 다 이제 섬에 요디 강 들이치곡, 요디 강 들이치곡 허영 허민 무레 해
영 날 때 되민 이제 전주가 다 발동기로 다 앙 뎅기멍 다 싞어. 겅 허영 전복 광주리에 
허영 다 커근에 허영 이제 거기서 살당  조금 불민 이제 부산으로 자갈 초 왕 그냥 뎅
경 뭐 허영 해나수다.

Q : 조록 그거 놔 둬 봅디강?
A : 응, 그냥 물에 허영 광주리에 허영 물에서 살립니께. 물에서 살려. 배 파래기에 다 해영 
Q : 전복 말고 다른 것들은?
A : 다른것들은 그냥 고동도 잡아봤다가 무신거 해봤다가 허주마는 다른 건 우린 안해봐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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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복만 주로 허게 그냥 가랑쳉이 산쳉이 그냥 영 가랑쳉이 되민 물 밑에도 가랑쳉이 들
민 강 보민 그냥 옛날엔 그냥 전복이영 비다닥허게 붙이민  고망에 열개도 부뜨곡, 아
홉개도 부뜨곡 막 그냥 비다닥허게 부뜨민 망태 골르는 것이 하.

B : 그날 밤에  못 자
A : 우리 어멍 뎅긴 땐 산디째 뿌렁 그거 허랜 허라. 나록집에
B : 나록불에, 나록불에 궈그네 허민  못자. 그거 구워내젠 허민. 카카부덴 자꾸 이레 데싹 

저레 데싹, 그거 아기네 꿰어기네  못자
A : 우린 그런거 안허여봐서. 전복만 전복 고동만 그디
B : 거긴 남발기 이시난. 안면도 강 전복무레
A : 전라도 섬섬이 안뎅긴 섬이 엇어. 발동기로 기냥. 가멍 산천이 보멍 숨비민 산천 가랑체

이민 바당에도 가랑쳉이 
Q : 비, 바당물속엔 안들어 가잖아
A : 바당이 소곱엔 안들어가주게. 우이서 달달달 맞고 허주. 경 겅헌날은 물에 안가 안갑니께

게.
B : 육지에 무레 가민 가주, 무사 안가
A : 또 메역 허는디 강원도 가민 그냥 아칙이 해뜨기 전에 무레 들어강 나. 겅헌민 물로 바랑

에 노난 이젠 고무옷이라도 났주, 물로바랑이라노난, 나민 그냥 막 손콥도 다 끊어가곡, 
발콥도 다 끊어가곡, 몸이 다 그냥 불덩어리 닮아. 벌겅허연, 막 추워노난에. 겅허멍 강원
도 물질 3년만 되민 애기 뽀따사비엉 애기도 엇넨 헙니다마는 

B : 조반날에 들엉나사 그
A : 조반날에 들엉나사 그걸 량 이제 이만썩  발썩 헌 각주메 각주로 부찌는 거난, 발

씩 부찌는 거난 
B : 가멩이 너비 부찌는 거난 
A : 여섯이 살민 댓되 되는 낭푼으로 이걸랑 우리 점심. 그 땐 먹을 것도 엇언, 저 등대 루 

이제 보리 닦아난 등대 루 씻젠 개도 쉐도 안먹는 거. 그런 건 이제 아적 저녁 먹고 우
이 점심에랑 물질 허영 와그네 요거 먹게 허민,  숟가락썩 두 숟가락썩 흐흐 허민 여섯
이 방에 사난 다 서년 성님에

Q : 바당에선 잡은 건 안 먹고?
A : 바당에서 잡은 건 아 아. 막 강원도 문겐 어린애기만 썩 허여. 어떤 건. 커. 겅 해기

네, 그디 가기네 곡, 주웬에서 영 뭐 주민 장도 바꽈당 먹곡. 
B : 시장도 강 보곡
A : 전복은 또 메역 굽애기 냥 요만씩 헌거 돌 비다닥~이 붙어. 전복 그 메역 거시기 먹젠. 

겅허민 막 전복덜 해영 그디 장에 강 곡, 주웬에도 더러 주곡, 장 바꽈당 먹곡, 겅허멍 
살아수다.

Q : 불턱에 앉을 때는 순서가 잇우광?
A : 순서가 엇어. 순서가 어신디 그냥 빈틈에 허영 앚으민 
B : 불 틈더레 영 돌앙 앚으민 그자
A : 겅허민 우리 이디서 메역 조문 땐 아기 밴 사름은 똑  통에 강 앚아. 이디도 보민
B : 오랜 안허도 겅 똑 겅 맞차저
A : 이디도 배 분 사름, 이디도 배 분 사름, 허허, 겅허민 막 웃음니께 덜. 말 물도  무레 

 통에 메염젠 허멍덜 웃음니께.



- 3 -

Q : 몇개월까지 작업 햄신고, 임신허면
A : 임신허민? 그자 날 때지 햄수게
B : 날 때지
A : 날 때진 햄수게. 날 때지
B : 날 때진 허여. 수정이 엇어
A : 나 이제 저 파상풍으로 일레만이 아나분 거. 그 때 이월로 초 이튿날. 날도 안 잊어비

어. 초 이튿날 메역 조물당 오라방 간 수자에 메역 조물단 해란게 물에 간 드난 허벅에 
물 담아드는 거 찌 그냥 괄괄괄괄 담아지곡, 물 알래 들어가질 못허여. 둥둥 떤. “아이
고 무신거레 완디 무신거레 완디” 온 수덜은 막 기냥 “아이거 이거 큰 뱅신 된다 큰 
뱅신 된다” 허멍 허여도 기냥  쳉이 때난에 기냥 이제 스물 일곱에 이제 우리 그거 데
껴돈에 큰년 나시난 기냥 뭐허연

Q : 임신 해신디 애기가 물질 허멍 죽어분 거?
A : 아니, 파상풍으로 파상풍으로. 옛날엔 그 배또롱 잘못 르민 균 들어가기네 기냥 뭐헌덴 

해나수다게. 겅허연 하영 일러분사름이 하. 겅허연 일레만이 그거 데껴돈에 물에 간 드난 
허벅에 물 담아드는 거찌 설룬깡에 무신 것허레  생굴이엔 헌디도 가짐광 이젠 영 뱅
신되젠사 허연사 몸은 ‘가지만 말렌 아이고 무시거허렌 감디 큰뱅신 된다’ 어멍덜은 겅해
도 창에 뜨난 기냥 간거라. 창에 뜨난. 스물일곱에 무신 거시기가 이수가게. 음. 생각
을 허민 무사 겅핸 해저신구 해저. 

Q :  거믄 김형자 고희자(???)님은 이거 몇년 허셔수과?
A : 이거 몇년 이제 첨 열네설에부떠 어멍 뎅견 어멍 조름에 돌랑 뎅기멍 물질 배완. 이거 육

지 뎅긴딘 열여덥에부떠 간에 이제도록 일생을 물에만 살안. 허.
B : 겅해도 닌 안살아저.
A : 제주 베랑 안살아서.
Q : 칠십아홉(79)까지 작업 한 거?
A : 응? 
Q : 일흔아홉(79)까지 하신 거?
A : 일흔일곱지 해저신가? 삼년, 삼년 안되난 아홉지 해저서.
Q : 농사 짓는 어머니들 다 마찬가지?
A : 농사, 농산 죽장 기냥 셈 없이 키우멍, 죽장 기냥
B : 아이고, 쉐 출 
A : 목장 사멍
B : 쉐 모쉬 헐 때는 그 
A : 집 아오곡 물 먹으레 감도 “쉐 물강 멕영 오라” 허민 쉐 가는 양 만 가민 물 앙 간

덴 핸게. 꼭 겅 현, 쉐가 말 못 음뿐이주 집 앙 저 목장에라도 물 먹으레 가. 쉐가
Q : 상군 해녀시잖아 예? 상군은 어떵 사람을 상군이렌 햄수과?
B : 짚은 바당에 강 허곡 물건 잘허는
A : 상군은 뭐 짚은 바당에 가근에 물건 잘 허곡, 숨 질곡.
B : 숨 진 사름이 상군
A : 상군, 중군, 하군. 하하. 바당에 가민 양 인역 뎅겨난 고망을 다 알아저. 인역 뎅겨난 여

도 다 알아지곡
B : 저디 가민 고동이 있는가. 또 수덜 숨비어가민 그 저끄 가민 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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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이제도 가민 이제도 생각나는 건 어린 때 해나고 뭐 해난, 어느 고망에 가민 무신거 있
저, 어느 고망에 가민 무신거 있저 생각이 나 집니다.

B : OOO친 수덜은 
A : 열 으렌? 열 골렌?
Q : 예
A : 큰여, 큰여 알
Q : 거기엔 뭐가 많이 나죠?
A : 큰여 알
B : 큰 여 아래 가민 고동도 많이 나고, 
A : 많이 나고, 생굴도 가민 많이 나고, 너분여 깍 이제 그 뭐헌디도 가민 베끗디 가민 많이 

나고, 또 저 배놓는 여 이제 이 앞바당 배놓는 여 가민 많이 나고, 고동이 엇인디가 이수
꽈? 옛날 하르방덜~ 그 바당에서 풍채 만나민 이제 그 막 죽은 영혼덜 다 

B : 영장 영장. 영장 올람서..
A : 막 이제 뭐허민 행원은 파도가 세어노난 
B : 이지(??)가 이신고라 영장이 잘 올라
A : 그냥 얼정(월정) 얼정(월정) 이제 월정 바당에 이제 막 올르고 도 한동 바당에 곰에 올르

고 이제 얼정(월정)에서도 안 치와주곡 한동서도 안 치와주난 행원 하르방덜이 다 치우멍 
그 영혼을 그 하르방덜이 다 묻어서. 겅허난 그 저 나라에서도 이제 저 바당을 이제 많이 
행원 바당을 많이 준거라. 

B : 월정도 겅허영 바당  구역 .....
A : 게난 마당 이제 한동 미나 월동 미나 이제 집 지신디가 행원 바당이라. 저 집 지신디

가 다 행원 다 거시기라. 큰 건물덜 들어 앚인디. 갈 때랑 영 돌앙 가 봅서. 뭐 볼만 허
우다.

Q2 : 월정린데 행원 쪽이에요?
A : 냐.   
B : 아니 거 월정은 바당인디 
A : 검은빌레로 검은빌레로 모살은 저 쪽이고 검은빌레롬 다 이쪽이라, 검은빌레는 다 이짝에 
Q2 : 모살쪽은 월정리고?
A : 냐. 모살짝으론 월정리고, 검은빌레는 다 행원. 게 행원 아이덜은 다 출하(??)지 집 이

성 살렌 허난 몬딱 아동 가부난  이제 큰 건물덜 들어 앚안덜 이제 육지 사람덜 완 다 
큰 건물 지라서. 을 사름덜 다 오백(500)만원썩 주멍 다 집 지성 살렌 다 핸 주난 멍 
다 나가부난 이제 아니  사름  사름가 두 사름가?

B : 아, 거기 그 바당 돌다 보면
A : 바당 다 이제 이 이수게 옛날 옛날 그 바당 이제 이 
Q : 작업 하다가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물 위에 올라 왕 확인헙니까?
B : 물 우에 오면은 ‘이건 어는 바당이다’ 허는 거를 인역이 짐작을 속으론 짐작을 허주게. 이

건 어느 바당 
A : 더뱅이 물은 이제 비렛질이렌 헌딘 행원 수덜이 많이 참섭해났주. 경헌디 이제
Q : 여기 풍차 같은 거 
A : 음, 저, 이제 행원 풍차가 
B : 안개 질 때는 물 영 물 밀려가는 거 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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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풍차가 이제 열다섯개 들어와수다. 행원. 열다섯개
B : 안개 진 날은 바당도 못 봐
Q : 그  작업은 여기는 은 없지 양?
B : 은 나지 안해수다.
A : 은 이제 안 나. 옛날엔 나나수다마는. 
B : 노랑젱이도 나나신디...
A : 디도, 디도 많이 납니다 막 그냥 돌 빌레가 좋아노난. 우민
B : 연진 엇어나신디 이젠 양 연지 육지 바당아 나주 이런 ..
A : 울산더레나 낫주 제준 겅 엇어신디
B : ...... 엇어신디 메역이 이 지역에 안나는 후로 우미가 나는거야 우미 바당이야 다. 여에

도.
A : 여이고 짚은디고, 은디고 다 우미. 게난 허여나난 가고싶은디 이젠 안 뎅겨가난 허구젠

도 안혀.
B : 가젠 려 놨단...
A : 마줌도 안해주켄 허난에, 에에~
Q : 마중은 누가 해줄거라
A : 하르방이 
B : 남 허민 돈 주고, 돈 줘사
A : 무사 아방 안해나샤?
B : 아예 게메 남 빌민 돈을 줘야 
A : 하르방 엇인 사름덜은 다 돈 주멍 햄수게, 30만원씩
Q : 여기서는 지 들이고 강 요왕에 비는 거 어디 강 햄수과?
A : 이디 올리부떠는 저 것난 디 예 저 배 매여진디덜. 그 디서 헐걸로 헤연에 막 올리 해수

게. 루 저물앙 해서. 이제 여기서 삼월(3월) 삼짓날 헐 걸로 허거 이제 삼월(3월) 삼짇
날날 뭐신거 안해지건덜랑 왕 먹읍서. 

Q : 삼월 삼짇날 것난 디?
A : 응, 것난 디
Q : 거는 어촌계에서 허는 거지 예.
A : 응, 어촌계에서 허는 거
Q : 심방은 누게가 해서? 
A : 심방은 이제 누게 그, 순심인가?
Q : 순심이 심방이 허연?
A : 응, 순심이 심방, 저 이제 연욱이 시아방 연욱이 시아방 거시기 받아수게. 당 메어수게
Q : 바당에서?
A : 응. 순심이가 이제 막 뭐 잡아냄수게
A : 우미헐 땐 막 하나수게마는 이젠 우미 할망덜 아니허고 해부난 
B : 할망덜도 안허고 우리질도 안해노난 양
A : 우리 또래도 안허고, 우리또랜 다 뱅
Q : 치성(??)허난 얼마씩 받암수과? 한 30만원?
B : 몰라. 돈 나욈젠 허는 우린 몰라.
A : 우린 그런거 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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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몰라? 개인적으로 들어오지 안허여?
B : 안 줘
Q : 어디로? 
B : 해녀, 해녀덜 허는 사름만 
A : 허는 사름만, 해녀질 허는 사름만
B : 백(100)만원 주민 백만원 나오는 거 해녀덜 그 허는 사름만 해녀덜. 물질 고동 잡는 사름

만 
A : 수협에서 허는 건 거 물질 허는 사름만 줨주. 우리 물질 설른 사름은 안줨서. 
Q : 퇴직. 아, 물질 작업 허는 사람이 안했을 때에, 어촌계에 속했으면은 뭘
B : 헐거. 이제도 허구젠은 허는디
A : 우리 동갑에서 하나 햄서, 둘이 햄서, 둘이. 그다음은 다 노인당에 가고. 시설에 
Q : 물질 하는 사람이 작업을 안했을 때에 돈 주는거?
A : 작업 허난 돈 받암주
B : 줨실거라. 가네 받암실거라.
A : 받암주게
Q : 작업을 안했을 때에 주는 거 아니?
A : 아니. 작업 허여부난 작업허는 사름에서 나오는 거
B : 백(100)만원 벌민 백만원 버는 그 한에서
Q : 아아, 어촌계에서?
A : 응
B : 겅허고 았주. 조케고라. “야 우리 물질 안허는 사름도 줘사주 우리 물질 헐 때가 언제

고?” 겅허난 “그러게 말이우다. 겅허는걸 어떵 말이우꽈?” 허난 뭐엔 아
A : 수협에서가 건 뭐해사주.
Q : 겅허고 오늘 또 을 말 잇우광?, 해녀 노래도 불러주고~
A : 해녀노래 거 요자기 서울에서 완 불르렌 허난 기냥 삼절지 네번을 불러노난 이, 아이고 

, 지치고 기냥, 
B : 나한티신디 불르렌 허주게.
Q2 : 궁금한게 예. 물속에 들어가민 숨이 한계가 있잖아요. 물속에 들어가는데 제일먼저 잡

는. 전복, 해삼, 구젱기, 막 여기에 있다. 제일 먼저 잡아야 할게 뭐예요?
B : 아, 전복 보민 전복을 잡아야지
A : 전복을 먼저 허야지.
Q2 : 그 다음에 뭐죠?
A : 게난 양, 전복 봐그에 양, 올라 왕 또 들어강 허젠 허민 양, 물빨 세영 지 못허곡 허민 

그걸 보아그네 기냥 봐로 강 터, 숨은 다 되어가곡, 터젠 허민 감수게 덜.
B : 숨 바빤
A : 숨 바빤
Q : 본 조갱이 놓곡
A : 문겐 봐지민 허곡
B : 봐지민 허곡, 그거 그냥 아무나 보는 거 아니. 눈썹 볼라야.
A : 것도 머정이 잇엉
B : 머정이 잇어사 재수가 좋아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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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재수가 좋아야. 허허
B : 그런것도 아무나 붙질 안허서
Q : 머정이 있어서 잡을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?
B : 전복 트고, 구제기 잡고
A : 문에 잡고
B : 자파. 자파덜 저 해섬 잡고, 문어 잡고, 그러고 많이 잡는 것이, 많이 잡는 상군. 곳 상군. 

곳 상군은 이디 연욱이
Q : 막 빨리 도망 가불지, 그거 먼저 잡아야 되잖아 예. 도망갈까봐
A : 도망가는 건 문게벢이 엇어.
Q : 전복도 도망간덴 마씸.
A : 아니, 전복은 경, 영 보앙 팔팔팔팔 노는 전복도 이십니다. 노는 전복도 있주마는 
B : 전복은 대략 딱 붙어
A : 딱 붙어 이십니께.
B : 빗창 아니 헐 때, 빗창 들어가기네
A : 겅허민 물빨이 세민 기냥 가늠 못 허영 일러부는 사름이 하. 물 가는양 고래도 물 소곱으

로도 물 가는 양 가곡, 또 들물엔 또 들물 받아기네 서쪽더레 오곡
Q2 : 바당에서도 동서남북
B : 응 알아저.
A : 다 알아. 다 알아. 쌀 물엔 동이 바당.  물엔 서이 바당. 허허허허
Q2 : 동서남북 아네요.
A : 응, 잘 알아. 여긴 해녀가 많으고 육진 해녀가 엇어부난 우린 육지로만 그냥 살아수다.
Q : 육지 가면  몇번 들어가면 바당 어느 정도 익숙해 집니까?
A : 그냥 이 제주 바당찌 막 아. 육지도..다 여살. 
B : 바끗딘 나가지 안했주게. 곳바위덜만
A : 천초무레 은거. 이제 저 무신거 허민 이제 
B : 곳바위라노난. 바끗디 막  나가지 안허여도 곳바위라노난 
A : 겅허고 그 이제 그 섬섬이라노난 물 경 베랑 가질 안허여. 목 엇덴 허민 허주마는 그냥.
B : 물빨 센딘 목에것도 잘도 가.
Q : 거민 육지 물질은 어디어디 다녀오신 거?
A : 난 이제 울산은, 아니 간디가 엇어. 강원도 간  삼년 갔다리왔다리 허멍 살고, 또 울산 

또 갔다리왔다리 허멍 울산 이모 할망 그디 할망 아시 살아부난. 열여돕에 간에 저 다 팔
월나난 몬딱 제주도 해녀덜 다 들어오는디 할망 “삼춘 애기나는 거 저 뭐해동 심부름 해
동 가라” 해부난 팔월에 이제 그 아이가 스무룰날 나서. 게난 다 해녀덜 와분디, 처용
으로 간. 그 수도 죽어불고. 아이고 이거, 막 오고 싶은, 제준 오고 싶으고, 할망은 삼
춘 애기 나는거 심부름 해동 가렌 허난, 육지 풍습으로 삼칠은 이십일, 스무루를 금헙
디다게. 겅허난 이제 구월 멫일날사 제주더레 와서. 경허난 아이고 이거 육지 가지, 어멍
신디 ‘나 다시 육지 안가쿠다’ 허연 이젠. 열여덥 열아홉엔 안가서. 경헨 이젠 스무 나
는 해 부떤 아주망네영 막 동네 그 언니네영 이제 간에 강원도로 얼로 이제 메역 조물앙 
제주미역 안 조물아지민 제주 왕 메역 조물고, 이제 또 부산 가기네 남바르 배 탕 이제 
뭐 허멍. 겨울에 이디 살아보지 안혀수다. 부산물질 죽 허멍 그냥 자갈치 시장에로, 범일
동 시장으로, 국제시장으로 그자, 인역냥으로 잡앙 인역냥으로 앙 아홉시, 어떤 땐 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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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돕시 아홉시지 허민, 다 못 민, 메역 은거 이제 문아홉게 성님네 뭐 허민 식당에 
가다기네 저 넴기라 허민, 이제 오멍오멍 식당에 넴겨독으네 그냥 왕, 집이 왕 밥해 먹젠 
허민 아홉시 열시 되어. 겅허멍 다다미 방에 부산서 다다미 방에 살멍, 아방은 그냥 해군
으로 지원행 가부난 부산 강 지네가 뽀드주게. 겅허민 휴간, 자꾸  열세번이나 부산살
아부난 와도 그 당시엔 이제 애기 없는 주사사 놔부난 산디 애기도 살만이 살아도 엇어. 
겅허연 스물 일곱난 이제 아방도 제대 핸 오고 이제 뭐허연 살젠 허난

Q : 돈 벌엉 오면 돈은 어디 담앙 옵니까?
A : 돈? 그냥, 그냥 담앙오주. 허허. 보게뜨에. 그냥 이월에 야이영, 나영 간디 그냥 일어난 

보난  눈이 희영 묻언.
B : 삼월에
A : 삼월에가? 이월이라니까
B : 아니, 삼월이주게. 삼월이난 눈 삼월에도 눈 와서.
A : 에에, 이월이 아니가, 이월덜에. 이월덜에 가린지게 조문덴 헌게 틀림엇이 이 눈 왐구넨 

핸 그 강원도 그 강원도
B : 나영
A : 응 니영 갈 때. 그 이월이 아니가. 누원 자단 깨난 보난, 음은 허고 그냥, 눈은 해영허

게 묻고, “아이고~ 이 눈 묻은  거 보라. 이월에 가린지게 조문덴 헌게 이거 갈라진 지게 
조물엉. 허허”

Q : 값 싼 조개?
A : 그 갈라진 지게 지게가 영 노민 갈라지지 안헙니까? 겅허민 그 지게 저물도록 눈이 이제 

묻넨 허는 거라. 이 이 이월덜에
B : 지게 이렇게 부리면은 갈라지지 안허여. 겅허난 그 갈라진 지게 
A : 지엉 데니는 지엉 데니는 지게. 조문덴. 옛날 할망덜이. 이월덜에 갈라진 지게 조문덴 헌

게 틀림엇이 이거 
B : 스무살에 나 갈적에 흑산 가니까 뭐 핸 
A : 테왁은 그냥 라앚은 테왁은 지 못허고 
B : 그 땐 그 두번째가 세번째 갈 때. 시집 안 갈 때우다게.
A : 게난게 지 못허연?
B : 지 못허영 그냥 내붓주. 
A : 쯧쯧. 아이그.
B : 내불구 
Q : 테왁 엇이민 어떵 헙니까?
A : 테왁 엇이민 
B : 그디서 장만 해주난 했주.
A : 배가 거기강 세와지난 난거주.
B : 배가 이시난. 아 그 때찌 애 썬
A : 난 그 부산 감래서 그냥 죽을뻔 해서. 완전. 그 덤장 닮은 그 고기 들어가는 디, 영 고리 

닮은 그 거시기 놓잖아. 그냥 물 날은 어둡고 이~, 그냥 메역 조물안 허는게 그냥 그 소
굽에 들어가저서. 그냥 나오젠 허난 대가리 그물에 걸린거 아니?. 그냥 뒷걸음 행 나오는
게 그냥 숨은 다 먹어불고  나 그냥 물 베끗디 나완 보난 그냥 테왁도 어디 가불고 그냥 
뭐허연 막 첨 재우재우 핸 그 때 허연 살아나멍 했저. 죽을머루 그 때 허연 나 저 법당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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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멍 그 인십으로. 고생 문착허멍 이제도록 살아수다. 허허. 팔십도 나도록. 허허. 겅헌디 
밭일을 안허젠 해도 다 눈 앞이 밭이고 해 노난 안허지도 못허크라. 

B : 예. 이제 안해도 살 걸
A : 허리만 아프주. 앚엉 허는 얼마든지. 누웡 잘 때도 불편 안허곡, 걸을 때만 그자 영 호꼼 

등곱곡. 이디이디 아파기네 그냥
B : 난 옆구리 다쳐노난 옆구리 돌아눕지도 못허곡
A : 오늘도 막 노인당에 간에 막 그냥 뭐 허당 와서. 


